
개혁 '98 : 화학경영을 혁신하자! 

“B A S F의 행태와 행보를 주목한다”
미국·영국식 자유경제체제의 적합성에 대한 논란이 한창인 가운데 IMF 경제신탁통치를 초래한 한

국 초유의 통화위기, 국가경쟁력 저하에 따른 재정위기를 맞은 지 벌써 일년이 다 되어가고 있다.

9 7년1 1월「환란」이라는 6.25 이후 최대의 국난을 당해 온 나라가 M o ra t o r i u m을 들먹이고, 2000

년대 초 선진국 진입이라는환상이 깨어지는 대신 암울한 미래를 걱정했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어언

1년이 지난 것이다. 그 당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외국투자와 달러 유치에 온 힘을 기울였고,

정치권 및 재계를 중심으로 동분서주했던 기억이 생생하다.

그 와중에서 한국투자에 가장 적극적이었던 다국적기업이 바로 B A S F였고, 산업계에서는 B A S F의

행보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. BASF는 I M F체제 이후 대상의 Lysine 사업 및 50-50 합작기업 한

화B A S F의 I s o cy a n a t e, 효성B A S F의 S ty renics 사업 등을 잇따라 인수했고, 최근에는 울산 소재

Poly THF(Te t ra hy d ro fu ran) 2만톤 공장 준공식을 가졌다. 99년에는 울산에 건설중인

BDO(Butandiol) 및THF 5만톤 공장도 준공할 계획이다.

B A S F는 Ly s i n e을 비롯 I s o cy a n a t e, Sty renics 사업을 인수하는데 투자한 비용이 7억5 0 0 0만달러

( 9 6 4 0억원 상당), PTHF 및 BDO/THF 플랜트 건설에 1억2 0 0 0만달러( 1 6 0 0억원)를 투자함으로써

한국의 외환위기 극복노력에 상당한 도움을 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. 물론 투자의 효율성이나 사업

성을 평가, 관련사업을 인수하고 신규 플랜트 건설에 나섰을 것이다.

그러나 B A S F의 한국투자가 마냥 반갑지만은 않다.

B A S F가 그동안 한국에서 보여온 사업운영 행태가 한국경

제의 발전이나 자유시장경제체제의 본질에 합당한 것이라

고 보기에는 어려운 점이 여기저기 나타나기 때문이다.

B A S F의 초기 투자사업인 PS 및 A B S의 경우 9 0년대 초

부터 카르텔을 형성해 가공기업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안겨

준 바 있으며, 최근에는 과도한 증설로 가격폭락을 이끄는

주범으로 인식되고 있다. MDI 사업은 시장상황 악화에 따

라 고전한 것을 인정한다해도 수급 및 가격담합에 지속적

으로 노력했다는 점을 합리화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다.

B A S F는 시장조작 및 카르텔 행위에 대해 스스로는 경영

을 주도하지 않았고 한국 파트너가 모든 것을 책임지고 운

영했다고 주장할지 모르나, BASF는 타 다국적기업 합작

회사와는 다르게 BASF 관계자가 대표이사 부사장으로서 경영권을 행사한 것이 분명, 책임이 전혀

없다고 강요할 수는 없을 것이다.

또 한화BASF 및 효성BASF 경영과정에서도한국 및 국제시장의 흐름이나 현상을 제대로 인식하지

못하고 인정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B A S F의 세계전략에 충실한 나머지 무리한 마케팅 전략을 강요,

경영상의 착오와 손실을 초래한 점은 한국투자의「공」을 상쇄하고도 남음이 있을 것이다. 두 회사의

경영이 오랫동안 적자 또는 정체상태를 면치 못한 것을 보아도 한국 파트너의 책임이라기보다는

B A S F의 과오가 컸다고 인정된다.

그럼에도 불구하고 F re d. Baumgartner BASF Ko rea 대표는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경제의 성장

을 확신하고 있으며, 한국에서는 경제상황에 따라 직접투자를 확대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고 한다.

일단 반가운 일이다. BASF는 9 8년4월 중국이 중심이지만 아시아 지역에 1 0 0억∼1 2 0억D M ( 5 5억∼

6 6억달러)를 추가 투자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.

아직 외환위기를 극복하지 못한 상태에서 외국기업의 한국투자는 반가운 것이 사실이고, 한국경제의

발전을 위해서도 적극 장려해야 한다고 믿기 때문이다. 다만, 과거의 잘못된 행태를 반성하고 스스

로의 수익과 한국의 경제발전에 동시 기여할 수 있는「진정한 협력자」자세로 되돌아오기를 바라마

P S / A B S M D I L y s i n e B D O / P T H F

B A S F의 한국투자 현황

6 4

1 2 0

7 8 0

1 6 0

(단위: 10억원)



지 않는다.

B A S F의 한국투자와 사업 운용행태를 주목하고 있음을 잊지않기 바란다.

<화학저널 2 0 0 0 / 1 0 / 5 >


